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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

아버지의 예술혼을 담고자 자연 속에 들어가다
2014. 10. 18 강원 춘천에 이상원미술관 개관, 개관전 <버려진 
것들에 대한 경의> 개최

강원도 춘천 이상원미술관 전경. 피엠아이건축의 안병호 소장과 토아건축 윤태주 대표가 설계 및 건축했다. 1층 로비, 2~4층 전시장, 5층 

수장고 및 사무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자전적 독학 화가’ 이상원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10월 
18일 강원도 춘천의 사북면 화악산 자락에 개관했다. 둥그런 
고리 형상의 미술관 건물은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 낮에는 
화악산의 자태를 비추며 조화를 이루고 밤에는 건물 외벽을 빙 
두른 LED 조명이 스스로 빛을 낸다. 산줄기를 따라 미술관을 
향해 올라가는 구조로, 미술관 부지의 가장 높은 곳에 전시동이 
있고, 계곡과 산책로를 따라 예술 공방과 ‘아트 스테이’ 등의 
부대시설이 늘어섰다. 미술관 1개동 면적만 1,500㎡, 야외 조각 
전시공간까지 포함하면 총 대지 면적이 15,000㎡에 달하는 
대형 공간이다. 이상원 화백의 아들인 전 갤러리상 대표 이승형이 
부친의 작품을 포함해 총 3,000여 점의 소장품을 관리, 보존, 
전시하고자 설립했다. 2008년 첫 설계를 시작해 개관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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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걸렸고, 총 180억여 원이 소요됐다. 개인이 설립한 국내 
미술관으로는 유례 없는 큰 규모다. 평소 과묵한 성격의 이 화백도 
자신을 위해 아들이 세워 준 미술관이 완공된 모습을 보고 “마치 
꿈같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미술관에서의 작가 이상원

이상원 화백은 1935년 춘천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부터 
초상화가로 활동했다. 1970년 안중근 표준 영정을 제작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비롯해 해외 국빈의 초상화를 
도맡아 그리는 등 초상화가로서 독보적 위치를 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1970년대 중반 돌연 상업 초상화와 
절연하고 회화 자체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다. 이후 동아미술제와 
중앙미술대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면서 순수 미술가의 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00년 이후 춘천에 귀향해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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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시간과 공간〉 한지에 수묵, 유채 167×132cm 1996

작가의 고향에 세워진 미술관의 개관전 <버려진 것들에 대한 
경의>(10. 18~2015. 3. 29)는 지난 40여 년간의 작업 중 대형 
회화 50여 점을 선별해 그의 작업 세계를 확대해 바라본다. 마치 
미술관 건물 모양처럼 ‘돋보기’ 같은 전시다. 자동차가 지나간 
후의 진흙 바닥을 대형 화폭에 힘 있게 표현한 대표작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노년의 어부 혹은 이국적 외모의 노인 얼굴 표정을 
극사실 기법으로 생생하게 그려 낸 <동해인> <영원의 초상> 
연작, 호박과 순무 등 자연물을 그린 근작 <대자연> 연작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자연> 연작은 먹이 채 마르지 않은 종이 
위에 먹을 계속 쌓아 앞의 필치를 으깨는 파묵법을 활용했다. 
40여 년의 세월 동안 천착해 온, 한지에 수묵과 유화를 혼합해서 
채색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작이다. 이 작업은 얼굴 주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묘사해 온 과거의 작업과 색다른 대조를 
이루며 전시장 안에 하나의 독특한 이야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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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동해인> 163×126cm 한지에 수묵, 유채 2002

이상원미술관은 향후 이상원 화백의 대표작 및 미발표작을 
포함한 개인전은 물론, 다른 한국 작가의 기획전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승형 대표는 자연의 풍요 속에서 예술적 영감과 
치유를 제공하는 ‘쉼터’를 미술관의 비전으로 꼽았다. “기계적, 
디지털적인 환경과 동떨어진 곳에서 마음을 울리는 미술관을 
한국에도 만들고 싶다”는 것. 부대시설 ‘아트 스테이’에서는 
방문객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예술을 체험하는 여러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뮤지엄산, 일현미술관 등 강원도에 있는 인근 
미술관이 ‘힐링’이라는 비슷한 테마를 내세우는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품은 미술관이 선보일 차별화된 색깔의 따뜻한 예술 
경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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